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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의 웨스트 컨퍼런스 홀(San Francisco’s Moscone West 

conference hall)에서 9 월 27 일부터 29 일에 걸쳐 개최된 CTIA 무선 IT & 엔터테인먼트 

컨벤션(CTIA Wireless IT & Entertainment convention)은 전형적인 게임과 관련한 가장 큰 

행사는 아니다. 하지만, 모바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모바일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업계가 

전과 비교하여 크게 신장된 비율로,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유일한 모바일 기술 중심의 

행사로 몰려 들기 시작하였다. 워너 뮤직 그룹(Warner Music Group)의 회장이자 CEO 인 

에드가 브론프맨 주니어(Edgar Bronfman, Jr.), 인텔 모바일 그룹(Mobility Group for Intel) 

의 총괄 부사장이자 임원인 션 멀로니(Sean Maloney), 그리고 유명한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트(Electronic Arts)와 3DO 의 설립자인 트립 호킨스(Trip Hawkins) (현재는 디지털 

쵸콜렛(Digital Chocolate)도 해당)와 같은 업계의 주요 인사들의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는 이제 서서히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비록 쇼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상당 수의          

주요하고 유망한 관련자들이 대개는 ‘엠터테인먼트 & 게이밍 (M-

tertainment & Gaming)’ 행사장을 위주로 하여, 모습을 드러 

내었다. 미국 내 최대 게임 회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슈퍼 봄버맨 

(Super Bomberman), 봄버맨 카트(Bomberman Kart),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봉크스 어드벤쳐 (Bonk’s Adventure) 시리즈의 

새로운 각색물인 봉크스 리턴(Bonk’s Return)과 같은 제품들로 

호평을 얻었던 허드슨(Hudson)은 6 슈터 블랙 잭(6 Shooter 

 

D12 프로 레슬링 



Black Jack), 새로운 버전의 D12 프로 레슬링 (D12 Pro Wrestling)은 물론이고, 새로운 3D 

레이싱 게임인 고스트 레이서 3D(Ghost Racer 3D)를 출품하며,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지난 20 년 이상을 허드슨 엔터테인먼트(Hudson Entertainment, Inc.)에 재직해 온 CFO 

츠지 나오유키(Tsuji Naoyuki )는 “우리는 현재 회사를 재건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한동안 미국 시장에서의 위상을 잃어 왔지만, 모바일 뿐만 아니라, 콘솔 부문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복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허드슨(Hudson)은 아울러 최신 힙합 

음악에서 다양한 문화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 화면과 벨 소리를 담고 있는 

모바일용의 쏘스 포털(The Source portal)도 운영하고 있다. 

노키아(Nokia)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행사에 참가하여,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출처와 

제품들을 가지고 소규모의 개발자들을 통해  시리즈 60 플랫폼(Series 60 platform)을 

선보였다. 노키아(Nokia)의 개발 협력 업체 중에 관심을 끌었던 곳 중 한 곳으로는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과거에는 PC 에 주력하였으나 현재는 모바일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노우메나 이노베이션(Noumena Innovations)을 들 수 있다. 

와이프아웃(Wipeout)과 유사한 MGS 서브소닉 레이서(MGS Subsonic Racer)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CFO/COO 인 제우스 첸(Zeus Chen)은 기자 회견을 통해 “나는 MGS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메탈 기어 솔리드(Metal Gear Solid)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뛰어난 매지컬 게임 스테이션(Magical Game Station) [회사가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용 미들웨어(middleware)]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부언을 하였다. 첸(Chen)은 와이프아웃(WipeOut)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공언하며, 혼자서 게임을 해 보겠지만, 게임이 어느 정도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배와 트랙을 사용하고 있기에, 자신의 팀에서 누군가는 확실히 게임을 가지고 있고 해 

보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노우메나(Noumena)가 선보인 다른 뛰어난 게임으로는 매드 

맥스(Mad Macs)가 있으며, 이에 대한 언급은 확실하게 인정이 되었다. “이는 다소 

말장난인 면도 있다”고 첸(Chen) 자신도 인정을 하였다. 게임은 웜-스타일(Worms-style)의 

3D 턴제(3D trun-based) 전투 게임으로서, 탱크 안에 귀여운 동물들이 들어 있다. 

베이징의 개발 환경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우스(Zeus)는 도시를“…근본적인 중국의 실리콘  

밸리이다. 중국 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당 수가 바로 베이징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잼닷(Jamdat)은 퀄컴(Qualcomm) 구역 내에 단일 스테이션 

(single station)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대표적 고전 게임인 

테트리스(Tetris)와 잼닷 볼링(Jamdat Bowling)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제품인 둠(Doom) RPG 도 

선보였다. 기존형식을 업데이트 한 턴제 전투(turn-based 

combat)와 던전을 기어 다니는 형태로 즐기는 게임 방식은 

(dungeon-crawling gameplay) 상당히 매력적이었으며, 이것은 

(적어도 그 창작과 관련한 대부분의 측면에 있어서) 저명한 ID 

프로그래머인 죤 카맥(john Carmack)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파운틴헤드 

엔터테인먼트(Fountainhead Entertainment)와 함께 개발한 게임이었다. 잼닷(Jamdat)이 

선보인 기타 주요 게임들로는 잼닷 미니 골프(Jamdat Mini Golf), 다운타운 텍사스 

홀뎀(Downtown Texas Hold’em), 그리고 잼닷 스포츠 NFL 2006(Jamdat Sports NFL 2006) 

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유비소프트(Ubisoft) 분파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임로프트(Gameloft) 역시 퀄컴(Qualcomm) 구역에 자리를 잡고, 고스트 

레컨(Ghost Recon)에서 아스팔트(Asphal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3D 게임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비록 3D 게임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게임로프트(Gameloft)의 주력 

제품은 아직은 여전히 2D 게임들로서, 우주전쟁(War of the Worlds), 플래티늄 솔리테르 

(Platinum Solitaire), 페르시아 왕자:전사의 길(Prince of Persia Warrior Within), 그리고 블록 

브레이커 디럭스(Block Breaker Deluxe)와 같은 아케이드 스타일(arcade-style) 

게임들이었다. 게임로프트(Gameloft)의 웨버(J. Webber) 는 “3D 는 아직 수익이 그다지 

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D 를 하는 이유는 지금 3D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않으면, 3D 시장이 정말로 수익이 나게 될 때, 우리가 너무 

뒤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3D 가 지원되는 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통신사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이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라고 부언하였다. 

시애틀(Seattle)의 리얼네트웍스(RealNetworks, Inc) 역시 미국 및 영국에서 새로이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자사의 리얼 아케이드(RealArcade)를 통해, 모바일 

분야에 대한 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분야로의 초기 진입을 위해, 

리얼(Real)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한 달에 개당 $2.49 가 필요하지만, 한 달에 

$5.99 이라는 단일 서비스 요금을 통해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 신굴라(Cingula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리얼(Real)은 ‘구입 전에 미리 해 보고(try before you buy)’ 모바일 상점에서 사용료를 내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쥴라이 시스템(July Systems)과도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리얼(Real)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이긴 

   

 

 둠(Doom) RPG   



하지만, 리얼(Real)이 소유한 게임하우스(GameHouse)의 PM 인 칼리 사카이(Kali Sakai)는 

“이 곳이 바로 장사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것이라며, 가마수트라(Gamasutra)에 호언 장담을 하였다. 

플레이폰(Playphone) 역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독특한 자바(Java) 게임 배포 방식을 통해 참가를 하였다. 

전화기 판매점 및 온라인 상점을 통해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아울러, 회사는 접속 및 활성화 코드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드를 배포하여, 소비자들이 주요 

소매점에서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플레이폰(Playphone)은 특히 모바일 분야로써 SNK 저작권을 

도입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체적으로 원작 게임도 보유하고 

있고, 다른 모바일 그룹에 대하여 EA 의 타이거 우즈 PGA 투어 

2005(Tiger Woods PGA Tour 2005)와 같은 유명하고 소위 잘 팔리는 일부 게임의 

라이센스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게임 로프트(Gameloft)의 톰 클랜시(Tom Clancy)가 

기획한 레인보우 식스 3(Rainbow Six 3)와 글루(Glu)의 야구 게임인 폭스 스포츠 (Fox 

Sports Batter Up)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번을 기회 삼아 가마수트라 (Gamasutra)에 

플레이폰(Playphone)이 내놓은 두 편의 신작 게임인 라스트 블레이드(Last Blade)와 

사우루스(Saurus)가 개발하여 SNK 가 발매한 모바일용으로 상당히 잘 어울리는 미로 

게임(Irritating Maze)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는 게임플레이 

(gameplay)는 벽면을 건드리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하여 스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케이드 버전의 경우,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단 한 가지는 플레이어가 실수를 

했을 때 플레이어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전기가 가득 찬 주변 환경을 제공하지 못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 SNK 및 캡콤(Capcom) 모두에서 일을 했었던 플레이폰 

(Playphone)의 책임 프로듀서인 대릴 윌리엄스(Darryl Williams)는 “맞는 지적이다! 버라이죤 

(Verizon) 폰의 경우에는, 진동과 소리 효과를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엠포마(Mforma)는 X-맨 레전드 Ⅱ: 계시록의 부활(X-Men Legends II: Rise of Apocalypse), 

X-맨 레전드 Ⅱ: 콜 오브 듀티 2 (X-Men Legends II: Call of Duty 2)와 부분적으로는 

캡콤(Capcom)의 바이오닉 코만도(Bionic Commando)와 유사한 얼티밋 

스파이더맨(Ultimate Spider-Man)과 같은 액티비젼(Activision) 라이센스에서 CBS 판타지 

풋볼 컴패니언(CBS Fantasy Football Companion)과 월드 포커 투어(World Poker Tour)와 

같은 기타 다른 라이센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요 게임들을 전시하였다. 

회사는 아울러 빌보드 챠트(Billboard chart)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사용자들은 유행 음악, 앨범 요약 및 콘서트 리뷰 그리고 벨소리 다운로드와 관련한 최신 

경향을 알아 보고자 할 경우, 챠트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미로 게임      

(Irritating Maze) 



캡콤(Capcom)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회사는 비록 현장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가마수트라(Gamasutra)는 사업 개발 담당 부서장인 안토니 페레이라(Anthony 

Pereira)를 만나, 모바일 분야와 관련하여 캡콤(Capcom)이 이전에는 약간 사업을 벌이기는 

하였지만 앞으로는 플랫폼(platform) 분야에 보다 주력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전의 경우에 캡콤(Capcom)은 제삼자를 통해 1942, 고스트 앤 고블린(Ghosts and 

Goblins), 그리고 바이오닉 코만도 (Bionic Commando)를 출시했었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게임을 출시하려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처음의 두 가지 게임인 1942 및 G&G 외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게임을 추가적으로 올해에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이-플레이(I-Play’)의 부스는 대부분 단순하게 우물 위에 있는 

웃는 표정의 노란 돌을 뛰어 넘는 IP 기반 게임인 스키핑 

스톤(Skipping Stone)에 할애되었다. 플레이어는 와인드업의 

스피드를 화면 옆 면에 있는 미터기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제 때에 버튼을 눌러 계속해서 돌을 뛰어 넘으며, 

파워를 업 시키고, (문어와 같은) 적을 만나면 피하면 되는 것이다. 

단순하긴 하지만 이 게임은 상당히 재미가 있으며, 작은 화면을 

통해 콘솔 게임을 모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나 

성과는 거두지 못 하고 있는 다른 여러 게임들 보다는 모바일 

용으로 훨씬 적합한 게임이다. 다른 게임들로는 마리아 샤라포바 

테니스(Maria Sharapova Tennis),3D 풀 어반 허슬(3D Pool Urban Hustle), 메탈 슬러그 

모바일 임팩트(Metal Slug Mobile Impact), 킹 오브 파이터스 M2(The King of Fighters M2), 

그리고 마작 퀘스트(Mahjong Quest) 등이 있다.  

 

모바일 용으로 새로운 전화기에서 개선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제품 또는 후속 

작품들을 계속해서 소개 및 출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바이브 톤즈(Vibe Tonz)가 

가능한 핸드셋에서, 역동적인 진동 효과를 내는 게임과 벨소리 같은 기타 기능들을 

제공하는 바이브 톤즈 시스템(Vibe Tonz System)를 다루는 이머젼 코퍼레이션(Immersion 

Corporation)이 이에 속하는 회사 중의 하나이다. CTIA 시연회에서는 삼성전자(Samsung) 

(그 외 업체로는 스프린트(Sprint)와 스카이 텔레텍(Sky Teletec)이 있다)의 핸드셋을 

사용하여 레이싱 게임을 선보였고, 이 게임은 도로 또는 비포장 도로 모드에 따라 서로 

다른 진동 ‘느낌’을 주는 한편, 가속 정도에 따라 진동 강도 역시 비례하며, 더구나 이러한 

진동의 강도로 인해 배터리가 유달리 빨리 소모되지도 않는 특징이 있었다. 새로운 기능의 

하드웨어를 출시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머젼(Immersion)은 낙관하고 

있었다. 이머젼(Immersion)의 마케팅 전략 VP 인 마크 벨린스키(Mark S. Belinsky)는 

“어려운 점은 생산업체들에게 이를 기기에 장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키핑 스톤  

(Skipping Stone)  



이미 준비를 마친 제품들이 몇 가지 더 있으며, 연말까지는 100 만대에 장착되기를 예상 및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기발한 업체로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소재한 모바일 전용의 단편 코메디 영화를 배급하는 펀 리틀 

무비스(Fun Little Movies)를 들 수 있다. 모바일 스트림스(Mobile Streams)와의 제휴 관계로, 

FLM 의 컨텐츠를 O2, 보다폰(Vodafone), 3, 텔스트라(Telstra) 그리고 허치슨 (Hurchison)과 

같은 모바일사를 통해 25 개국에서 이동 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가 있다. 아울러 컨텐츠는 

회사의 독점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인 X2 박스(X2 Box)와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의 

포터블 미디어 센터(Portable Media Center) 뿐만 아니라, 데이브 TV(Dave TV)를 통해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다. 

시애틀(Seattle)에 소재한 툰드 인(Tooned In) 역시 특이한 회사 중 한 곳으로, CTIA 의 

게임 구역의 가장자리에서 전시를 하였다. 회사의 주요 IP 는 오랫동안 한나-

바바라(Hanna-Barbara)에 재직하다가 게임 분야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한 직원이 개발한 

프린지 시티(Fringe City)이다. 툰드 인(Tooned In)은 자사 독점의 배경 화면과 매우 독특한 

프린지 시티(Fringe City)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게임에 대한 

판매(배급)업자를 찾고 있었다. 게임 관련 홍보 작업은 이러한 과정을 다소 쌍방향  

영화처럼 보이도록 이루어졌으며, 회사 역시 주로 영화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듀서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IP 를 선택할 만큼 모험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며, 

그들은 툰드 인(Tooned In)의 대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했다. “일부 

프로듀서들은 일반 기업 출신이고, 그렇다 보니 단지 수익만 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일부는 

창작 작업이 위주가 되는 분야 출신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 

업무 분야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업계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회사로는 캐나다 토론토(Toronto, Canada)에 

소재한 모바일용의 기발하고 독창적인 게임을 만드는 카피바라 게임스(Capybara Games)가 

있다. 가마수트라(Gamasutra)는 회사의 COO 인 톰 프렌첼(Tom Frencel)에게 현재 한창 

성장 중인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행사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는 “우리는 대개는 멀리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출판업자들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말문을 열며, “그리고 본 행사를 통해 우리의 게임을 선택하여 

배급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새로운 접점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자 왔다”고 부언하였다. 

시장의 상당 부분이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카피바라(Capybara)는 여전히 

원작 IP 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는 “시장에서의 현재 우리 위상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변모할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며 말을 마쳤다. 


